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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민은 다름아닌 남면사무소

에서 근무하는 명 선장이다 6급 공무원이면서 1만2000평의 고사

리더덕밭을일구고민박집에식당까지운영하고있는그는 성실

의대명사로알려져있다가난에서벗어나기위해뭍에나가한전일

용직으로 일했던 그는 1980년대 중반 선배의 권유로 고향으로 돌아

와부모와합쳤다 25년전인 1990년남면사무소행정선기관사로특

채된그는7년만에선장이됐다아픈주민12명을늦은밤새벽가릴

것없이병원에옮겨생명을구해준것이가장보람된기억이다

명선장은매일오전 5시30분밭에나가일하고 8시출근하며 6시

퇴근한뒤다시 8시까지밭일을한다 검게그을린그의몸은근육질

에날씬하기까지해 40대초반이라고해도믿을정도다

아버지에게 유산 20만원을 받아 이후 10년간 3억원을 모아 아버

지의소원이었던여관을지었고 이후 3년간 1억8000만원을벌어여

관을증축했다 지난해 56만원의재산세를내면서비로소부자가됐

지만그의부지런함은지금도여전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생김새가 자라와 같다고 해서 불린 금오도는 뭍

에서 상당히 먼 섬치고는꽤면적이 넓다 27481

에지난 2010년안도대교(360m) 개통으로안도(3956

)와 연결되면서 31437의 큰 섬이 됐다 돌산도(71

61)의거의절반에이르는크기다

이섬이유명해진것은 비렁길때문이다태평양을바라보며수직

으로깎인 아찔한 절벽을 도는 185km의 길은 굳이 용두바위 미역

바위굴등전망대 촛대바위등포인트없이도충분히매력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주춤하고 있지만 멀리 수도권 가까이는 광주에서

찾는인파와차량으로주말이면남면여객선터미널과함구미선착장

주변이여느도시의도로같은정체현상을보일정도다 길은좁고택

시는 2대에 불과해 차량을 끌고 섬으로 들어오는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오도의남면사무소는유인도 11곳과무인도 46곳등모

두 57개의섬을거느리고있다 파출소 해경출장소 우체국 보건지

소 국립공원금오도분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금오도에

집적해있다

매주수천명의외지인들이들락거리면서섬내에는다양한편의시

설이 들어서고 있다 섬 경관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다도해해

상국립공원에 포함된데다 분소까지 설치되면서 정작 주민들은 규

제로어려움을겪고있다컨테이너설치나담보수등도사전허가를

얻어야할정도로제약이심하다 가건물이나외국풍건축물등과의

부조화에대한대책 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규제완화등이시급

한과제로부상하고있다

비렁길에오르다보면좌우밭에는어김없이초록색잎들이솟아

있다 방풍이다 중풍을 예방할 정도로 약효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금오도를 비롯한 남면의 특산물이다 돌산도의 갓이

면 금오도의 방풍이다 재배면적이 1303ha로전국의 832%를차

지하고있다 여수시와전남도는앞으로 41억여원을들여주민소득

증대를위해방풍산업을키울방침이다

비렁길은두사람이함께걷기어려울정도로비좁고가파르다

남면사무소 무기계약직 주진평(37)씨는 1t 트럭에타고 마치 제 집

앞마당다니듯쉽게길여기저기를오르내렸다금오도토박이인그

는해병대를가고싶었지만고향땅을지키는방위로만족해야했다

섬곳곳을잘알고싹싹하기까지해외지인들이오면누구나안내를

권할정도다

주씨같은 섬토박이 직원들은점차줄고있다고한다젊은주민

이갈수록줄고 공채제도강화로인해섬주민을대상으로한특채

가사라지고있기때문이다 섬의특수성을감안한제도의융통성을

고려할만하다는것이주민들의말이다

1구간을 내려오는 길에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다

나이와이름을묻는취재진에게그녀는 죽을때가됐다는말만되

풀이했다할아버지를먼저보낸뒤술을마시고비렁길가에앉아있

는것이이할머니의일상이됐다는말을주민에게전해들었다비렁

길에서 보면 조그만 수항도라는 섬이 보인다 2명의 할머니가 거주

했는데 모두 고령으로요양병원에입원하면서지금은아무도살지

않는다 최근한외지인이아직도빗물을받아써야하는이섬을 10

억원에사겠다고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한주민은전했다

금오도를 거닐다보면 외국인도 자주 볼 수 있다 먼 바다에 나선

어선의중요한경유지이기도한금오도는와이파이가돼외국인선

원들이여기저기앉아핸드폰을들여다보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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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전남의섬 섬사람들

여수편  금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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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렁길절경에전국인파

외국인도보이네

수직절벽 185 매력매주 수천명몰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각종규제주민불편

전국생산량 83% 방풍 주력산업육성

금오도와안도를잇는안도대교지난 2010년개통되면서안도주민들의불편이크게줄었다원안사진은금오도명물 방풍

금오도비렁길 전국적으로유명관광지로부상하면서

평일에도많은이들이찾고있다

섬 사람 여수남면사무소명광석(576급) 행정선선장

농사짓고민박집식당 운영까지

금오도재산세 1위 성실의 대명사


